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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노비 가격의 구조와 수준, 1678-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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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조선 사회는 양반, 양인 그리고 노비로 이루어진 신분제 사회였다. 노비는 17세

기에 전체 인구의 약 3-4할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조선 사회 신분 질서 

에서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던 노비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신분제도로서의 노비 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노비 신분은 어

떻게 등장해서 노비 제도는 어떻게 해체되어 갔는지, 조선의 노비제도는 고전 고대

나 남북전쟁 이전의 미국 노예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노비 제도 전개에 영

향을 미친 조선 정부의 주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등에 주로 연구 관심이 집

중되어 왔다. 이에 비해 노비 제도의 노동시장 제도, 특히 인신 매매 제도로서의 

측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조선 후기의 男奴와 女婢 간의 가격 차

이, 노나 비의 연령대별 가격 차이, 세습 노비와 자매 노비 사이의 가격 차이, 그리

고 일정한 특성을 가진 노나 비 가격 추세에 관해서는 사실상 알려진 바가 없다. 

노비 가격을 추정한 기존 연구가 있지만 소량의 데이터와 反사실적인 

(counterfactual)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며 노비 가격에 미치는 연령과 같은 특성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노비 제도에 대한 수량적 연구가 희소한 것은 두 가지 사정 때문이다. 하나는 노

비 매매 문기에서 수집된 노비 가격 정보가 충분히 많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매 문기에 나온 노비 가격 정보로부터 일정한 특성을 가진 노나 비 – 예를 들어 

20대의 비 –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보이는) 여러 명의 노와 비가 한 묶음으로 거래되었고 매매 문기에

는 이들을 거래한 총액만이 적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논문에서 노비 가격 관측

치의 수를 확충하고 여기에 헤도닉 회귀 분석을 적용해서 18, 19세기 노비 가격의 

횡단면적 구조와 시간 추세를 추정한다. 그 결과는 조선 후기 노비 제도의 성격과 

노동 시장에 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생활수준의 추이를 말해주

는 의미 있는 단서가 된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조선 시대의 노비 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

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시대 노비 제도의 盛衰를 설명하는 새로운 가설

을 제시한다. 다음 제Ⅲ장에서는 이 논문에서 사용한 노비 가격 자료에 관해서 해

설하고 제Ⅳ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설명한 뒤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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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제Ⅱ장에서 제시한 가설의 틀 안에서 해석한다. 마지막 제Ⅴ장은 이 논문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미를 논의한다.

Ⅱ. 조선시대의 노비제도

우리나라의 노비 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성격

도  변해갔다(이영훈, 1998). 우리나라, 특히 조선시대 노비 제도 연구에서 많은 관

심을 모았던 이슈 중 하나는 노비가 유럽의 고전고대 또는 남북전쟁 이전 미국의 노

예(slave)에 가까운 존재인가 아니면 유럽 중세의 농노(serf)에 가까운 존재인가라

는 질문이다. Palais(1996, p.41)는 조선 인구의 1/3 정도가 노비였다는 추정을 근

거로 조선 사회를 “노예 사회(slave society)”라고 불렀는데 이영훈․양동휴(1998)은 

조선의 노비가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었지만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노예와 상당히 다

른 존재였음을 부각시켰다. 무엇보다 조선 노비 중 상당수는 양인들과 마찬가지로 

재산권, 공민권, 법 능력을 보유한 독립적 소경영자였다는 것이다.1)

이 같은 차이는 조선 시대 노비 대부분이 침략이나 정복을 통해 획득된 이방인이 

아니라 조선 사회 내부에서 채무, 범죄 등 사건과 관련해서 생겨난 사람들이라는 

사정을 반영한다. 조선 시대에 노비와 양인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는 이들을 지배하

고 착취하는 주체가 왕권인지 아니면 양반 귀족들인지였다. 조선 시대의 양인 농민

은 신분적으로 자유로웠지만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고 있었고 동시에 상위 신

분인 양반들의 자의적, 불법적 착취에 노출되어 있었다. 반면 노비들은 신분적으로

는 부자유했지만 노비 소유주에 대해서만 오랜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제적 의무를 졌다.2) 그래서 농민들, 특히 하층 농민들의 입장

에서 보면 반드시 양인 농민으로 사는 것이 노비로 사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낫다고 

 1) 전형택(1990a; 1990b)과  김용만(1997, pp.246-267)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는 상당한 규모

의 토지를 소유한 노비도 있었고 또 노비를 소유한 노비도 있었으며 양인과 노비 사이의 결혼

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2) 이는 주로 立役 奴婢에 적용되는 서술이다. 納貢 奴婢는 국가에 대해 군역은 면제받지만 기

타 잡다한 徭役과 貢物을 납부해야 했으며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結稅도 납부해야 했다. 

1750년 균역법이 실시된 이후에는 양인의 신역을 면포 2필에서 1필로 감소시키고 이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1결당 3두씩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므로 토지를 가진 노

비는 1750년 이후 신역의 일부도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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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양인 신분을 버리고 노비 신분을 선택하는 경우

도 있었다. 가령 16세기에는 양인 농민들이 군역이나 기타 잡역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자신을 양반 가문에 의탁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그 결과 노비 인구가 증가했

다(Palais, 1996, p.225). 또 생활수준이 하락하는 가운데 18세기 말부터는 자신과 

가족을 노비로 파는 경우가 빈번해졌다.3) 반대로 노비로서의 생활이 양인 농민으

로서의 생활보다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농민들은 도망쳐 다른 지방에서 자유인으로

서 사는 경우도 있었다(전형택, 1992). 양난을 치르기 위해 국가가 束伍軍, 納粟免

賤 등의 정책을 통해 노비가 양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자 많은 노비들이 왕권에의 

예속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는 조선 시대에 농민들이 항상 자유롭게 양인과 노비 신분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극대화하고 있었다는 말은 아니다. 投託과 自賣는 불법

이었고 도망친 노비는 노비주의 추쇄를 걱정해야 했으며 속오군 편성이나 납속책과 

같은 정책은 전쟁이나 기근 같은 비상 상황에서나 정부가 내놓게 되는 것이었다. 

즉 농민들의 신분 선택 가능성은 일정한 제약 아래 놓여 있었는데 농민들이 신분을 

어느 정도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지는 무엇보다 정치 상황, 특히 왕권과 양반 

귀족 간의 세력 균형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한 시기

에는 농민들은 마음대로 投託이나 自賣를 통해서 노비가 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양인 농민의 숫자가 줄어들면 세수가 감소하므로 강력한 왕권

은 양인 농민들이 노비가 되어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양반들에게 바치는 것을 두고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왕권이 강할 때에는 양반들의 자의적 수탈이 약했

을 것이므로 농민들은 굳이 인신적 자유를 포기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

다. 반대로 양반 계급의 세력이 강해지면 양반들의 추가적 수탈이 강화되므로 인신

적 자유를 포기할 인센티브가 커질 뿐 아니라 실제로 포기하기도 쉬워졌을 것이다. 

이는 왕권의 강도와 노비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이에는 역관계가 존재

했을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노비제도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왕권이 강할 때에는 노비 제도가 

쇠퇴하고 양반 귀족 세력이 강할 때에는 노비 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실제로 있었

음을 말해 준다. 고려를 건국한 뒤 918년 태조는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

 3) 김재호(2005)와  이정수․김희호(2008a, pp.375-376)를 보라. Ⅲ장에서 설명하듯이 우리가 

사용한 자료의 분포에서도 18세기 후반부터 자매 노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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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 노비가 된 양인을 해방시켜 주었으며, 956년 광종은 奴婢按檢法을 실

시하고 원래 양인이었던 농민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이는 귀족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결국 성종은 987년 奴婢還賤法을 실시해서 노비안검법에 

의해 해방된 노비를 다시 노비신분으로 되돌려 줄 수 밖에 없었다. 고려 시대 말에

는 왕권이 약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상민들이 權貴, 寺院에 자신을 투탁했다.

조선 건국으로 중앙 왕권은 고려 말에 비해 강화되었다(Duncan, 2000, 

pp.275-276). 이를 잘 보여 주는 사실 중 하나는 세조가 실시한 1461년 호구제 개

혁으로 전국 호총이 20만에서 130만 정도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호구제 개

혁으로 국가는 고려 말에 권문세가 밑으로 들어갔던 농민들에게 다시 군역(신역)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노비가 되어 버렸

다(이영훈, 1998, p.381). 조선 건국으로 왕권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로

는 양반 사대부들이 향리, 내시 등과 같은 경쟁관계에 있던 집단들을 제거하고 국

왕에 맞서는 강력한, 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세력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Duncan, 2000, p.276).4)

조선 초기에 노비 제도가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양반 세력이 커다란 영향력을 미

쳤음을 말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1468년에 제정된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은 몇 

가지 예외를 두면서도 기본적으로 一賤則賤의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부모 중 한 사

람이라도 노비면 자식이 노비가 되도록 규정했다. 一賤則賤의 원칙 아래서는 노비 

수 증가가 일어나고 따라서 징세 대상자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국왕의 입장에서

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나 一賤則賤은 양반 노비 소유자에게는 유

리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노비 번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

었다. 경국대전에서 신분 세습 원칙으로서 一賤則賤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조선 초

기의 왕권이 고려 말에 비해서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양반 계급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을 관철시킬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一賤則賤의 원칙 아

래서 노비 인구는 조선 전기에 꾸준히 증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노비 인구 

증가는 조선 전기의 “率下 노비의 부역 노동에 기초한 직영지적 농업 경영”이 지배

적인 생산 조직으로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5)

 4) 그래서 세조의 호구제 개혁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개혁이 농민을 勢家의 노비로 몰아 준 꼴만 

되고 말았다고 비판하였다”(이영훈, 1998, p.381).

 5) 이영훈(1998, p.382)에 따르면 “조선왕조가 사실상 방치한 양천교혼과 고려시대 이래의 一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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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 수 증가로 재정이 악화되자 16세기 말 李珥는 신분 상속 원칙을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에만 노비 신분을 이어 받는 것, 즉 從母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alais, 1996, p.231). 그러나 노비 신분 세습 원칙 변경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양난이 터졌고 조선 정부는 병력과 전쟁 비용을 확보하기 위

해서 納粟策을 실시하고 奴도 군인으로 입역할 수 있는 束伍軍을 창설하고 전쟁에

서 공을 세운 奴를 천한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기 시작했다. 17세기의 노비 수 추이

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지만 양난기에 실시된 이 같은 정책으로 노비 수가 크게 감소

했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토지에 비

해 희소한 생산요소가 되었다. 이 같은 상황 변화는 토지 및 노비 소유 계급인 양반 

계급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왕권을 크게 강화시켰을 것으로 짐작된다.6)

현종 재위 기간(1659-1674)에 실시된 反 노비제도 정책은 양반과 왕권 사이의 세

력 균형이 크게 변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현종은 公奴婢 신공을 반 필씩 경감

하고 노비 추쇄를 제한했으며, 從母法을 시행하고, 노비 호구를 독립 主戶로 등록

시켰는데 그 결과 1660년대에 호총이 급증했다(전형택, 1989, p.109). 현종은 인구

에 대한 파악을 강화함과 더불어 己酉量田을 통해 時起田, 新田을 과세 대상지로 

확보해 나갔다. 뒤이어 숙종대(1674-1720)에도 호총과 구총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

가했을 뿐 아니라 庚子量田(1719-20)이 실시되어 토지에 대한 장악력이 더욱 강화

되었다.7) 인구와 토지에 대한 파악 능력 강화를 통해 국가의 세수 증대를 이룩한 

숙종은 세 차례의 ‘換局’을 통해 붕당 간의 대립을 촉발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해 

나갔는데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士林들의 붕당 정치에서 영․정조

기의 탕평정치로 이행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8)

從母法은 1675년에 폐지되었다가 1684년에 부활되고 1689년에 다시 폐지되는 

則賤의 세습원리에 의해 노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양천교혼은 노비의 재산으로

서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유력한 수단이었다. 이에 노비주들은 교혼을 강요하였다.” 조선 전기

의 노비 노동을 사용하는 농장제에 관해서는 이호철(1986, p.751)을 보라.

 6) 선조실록에 따르면 1600년 이항복은 인구가 정상 수준의 1/10로 감소했을 것이라고 추측했

다. 윤용출(1998, p.185)에서 재인용.

 7)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의 호적은 실제의 구수와 호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17세기말과 18세기 초에는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임학성(1992)에 따르면 1678

년의 단성 호적에서 노비의 16%가 솔노비로 그리고 주호로 이중 등재되어 있었다. 현종과 숙

종대의 양전을 둘러싼 왕권과 양반들 사이의 대립에 대해서는 이세영(2002)을 보라.

 8) 이에 관해서는 홍순민(1986)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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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 곡절을 겪다가 1731년 영조의 결정으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상대적으로 강력

한 권력을 행사했던 왕들로 알려지고 있는 영조와 정조는 從母法 이외에도 노비 살

해를 처벌하고 노비의 신공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등 노비 소유자들에게 불리한 여

러 정책들을 실시했다(정석종, 1983, pp.109-118). 아울러 영조와 정조는 定總法 

실시, 추쇄 금지를 통해 公奴婢 제도가 붕괴되어 가는 것을 방관하거나 조장했다

(전형택, 1989, pp.121-154; 平木實, 1982, pp.91-128).

영․정조대에 실시된 이 같은 反노비제도 정책은 18세기 노비인구 감소를 가져 

온 한 중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추쇄 제한 조치는 노비들이 도

망을 통해 노비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종모법은 노비 신분의 

남자가 양인 신분의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자식들을 노비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9) 그래서 四方博(1938)이 大邱府 호적을 검토한 결과에 따

르면 노비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0년의 43%에서 1789년의 16%로 

감소했다. 그리고 정석종(1983)의 울산 호적 분석은 솔거 노비 인구가 1729년 555

명에서 1765년 285명으로 감소했음을 보여 준다. 

19세기 들어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그리고 여흥 민씨 같은 유력한 양반 가문들

이 허수아비 같은 왕의 배후에서 국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도 정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권력이 왕권으로부터 양반 귀족으로 이동하면서 反노비제도 정책은 중

단되었는데 그 결과 전체 인구에서 노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가 

적어도 중단되었거나 아니면 증가 추세로의 반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四方博

(1938)의 연구는 大邱府에서 노비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89년의 

16%로 감소한 이후 1858년에는 다시 31%로 증가했음을 알려 준다. 정석종(1983)

의 울산 호적 분석에 따르면 솔거 노비 인구는 1765년 285명으로 감소한 뒤 1804년

에는 488명으로 증가했고 1867년에는 287명으로 다시 감소했는데 이 같은 추세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솔거 노비의 비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武田幸男(1983)

은 진해 호적을 분석한 결과 노비 수가 1825와 1876사이에 84명에서 92명으로 증가

했음을 발견했다. 이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비 수가 18세기 초․중반에 감소

했지만 이후 19세기 초까지 증가한 뒤 다시 18세기 중엽의 수준으로 감소한 것 같

 9) 특히 종모법은 18세기에 공노비 숫자를 감소시킨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였던 것 같다. 17, 

18세기 단성호적을 분석한 김상환(1989)에 따르면 공노비 숫자가 18세기에 급격히 감소했는

데 그 원인은 도망과 아울러 良賤交婚이 중요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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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 연구들이 파악한 노비 수 변화에는 18세기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자매 노비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양인

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노비로 판매하는 일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노비로 전락했다 하더라도 호구 조사 당국에는 양인으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매 노비의 등장까지 고려한다면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18세기와는 대조적으로 왕권이 약화되었던 19세기 전반에는 노비 인구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10)

Ⅲ. 노비 가격자료

조선시대의 노비 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에 기록된 노비 가격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다. 정석종(1983)은 노비 매매 기록으로 부터 

약 150건의 노비 거래 기록을 모아 정리하고 발표했으며 이정수․김희호(2008a; 

2008b) 는 여기에 약 140개의 기록을 추가해서 노비 가격의 장기 추세를 추계했다. 

김재호(2005)는 조선 후기에 양인들이 스스로를 노비로 판매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

았음을 보이고 46건의 自賣 노비 매매 거래 정보를 소개했다. 이런 선행 연구들에

서 얻을 수 있는 노비 거래 기록을 취합 정리해서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324건 

에 달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465 건의 새로운 자료를 추가해서 모두 789건의 노비 

거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11) 이 수치들은 1543-1899년 간에 작성된 

노비 매매 문기에서 채취된 것이며 이 789건의 거래에서 사고 팔린 노비 수는 총 

1,763명에 달한다. 이들 노비 문기 자료의 출처는 <표 1>과 같다.

<표 2>는 우리가 사용한 자료가 시기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  

패널 A에 제시된 거래 건수나 패널 B에 제시된 거래 노비 수의 분포는 모두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거래 건수

와 거래 노비 수 분포 사이에 나타나는 한 가지 차이는 19세기 전반에는 18세기 후

반에 비해 거래 건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거래 노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다는 점이다. 이른 시기에 비해 늦은 시기의 자료나 관측치 수가 더 많은 것은 노비 

10) 김재호(2005, p.5)도 노비 인구 수에 대해 비슷한 추론을 하고 있다. 

11) 김희호․이정수(2008a)는 293건, 김재호(2001)은 46건의 노비 매매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15 건이 중복되므로 이 두 연구에서 사용된 노비 매매는 293+46-15=324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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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노비 문기 자료의 출처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계

규장각 34 135 133 302

고문서집성 10 33 46 37 126

한국학중앙연구원(원문정보시스템) 3 32 15 3 53

한국국학진흥원(원문정보시스템) 10 17 17 44

영남고문서집성 14 6 13 8 41

경북지방고문서집성 8 14 11 4 37

전북대학교박물관(고문서집) 10 16 9 35

전북대학교도서관(원문정보정보시스템) 1 18 13 32

영남대학교도서관 9 17 26

기타 4 11 41 37 93

계 39 151 321 278 789

<표 2> 자료의 시기별 분포 (%)

A. 거래 건수 분포

16 세기 17 세기 18 세기 19 세기
합계

후반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4.9  5.8 13.3 19.1 22.6 18.1 40.7 19.8 15.5 35.2 100.0 

주: 시기 별 거래 건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의 퍼센트에 총 거래 건수 789를 곱하면 된다 16세기

후반은 1640년대의 4건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의 표에도 적용된다. 

B. 거래 노비 수 분포

16 세기 17 세기 18 세기 19 세기
합계

후반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4.4 6.2 16.8 23.0 22.9 20.2 43.1 18.4 11.1 29.5 100.0 

주: 시기 별 거래 노비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의 퍼센트에 총 거래 노비 1,763명을 곱하면 된

다.

시장의 발전이나 성장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으나 현재에서 먼 시기일 수록 당시의 

자료와 기록이 유실되어 버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크

다. 그러나 반대로 이른 시기에 비해 나중 시기의 자료나 관측치 수가 적은 것은 

실제로 거래 건수가 감소하고 노비 시장이 위축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표 2>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늦어도 18세기 후반 들어 노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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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이는 18 세기에 노비 인구가 감소했다는 四方博(1938)이

나 정석종(1983)의 주장과 정합적이다. 19세기 전반에는 노비 시장이 일시적으로 

활기를 띠었을 수 있으나 19세기 후반이 되면 노비 거래는 매우 위축되었던 것 같

다.12) 

<표 3> 거래 당 매매되는 평균 노비 수의 추이 (명)

16 세기 17 세기 18 세기 19 세기 전체 

시기후반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2.0 2.4 2.8 2.7 2.3 2.5 2.4 2.1 1.6 1.9 2.2 

<표 3>은 노비 거래 1건당 매매 되는 평균 노비 수가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보

여 준다. 전 시기에 걸쳐 평균 거래 노비 수는 2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거래

되는 평균 노비 수는 16세기 후반 2명에서 증가해서 17세기 후반에 정점인 2.8명에 

도달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19세기 후반에 1.6명으로 떨어졌다.  

<표 4> 노비 거래 건수의 거래 규모 별 분포 (%)

16 세기 17 세기 18 세기 19 세기
전체

후반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1명 56.4 39.1 51.4 47.7 44.9 46.2 45.5 50.6 71.3 59.7 51.5 

2~5명 38.5 54.3 42.9 46.4 50.6 47.6 49.2 47.4 27.0 38.5 44.4 

6명 이상 5.1 6.5 5.7 6.0 4.5 6.3 5.3 1.9 1.6 1.8 4.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4>는 거래 규모 분포가 시기 별로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 준다. 우리는 거

래 규모를 1명, 2-5명, 6명 이상의 세 종류로 구분해 보았는데 이 중 2-5명이 매매

되는 거래는 하나의 노비 가족 전체가 거래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며 1명이나 6

명 이상이 한 번에 매매되는 거래는 가족을 해체해서 뿔뿔이 매매하거나 둘 이상의 

가족을 묶어서 거래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1명을 매매하는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00년경까지는 크게 바뀌지 않다가 19세기, 특히 

12) 김용만(1997, 280)은 이 같은 추세의 존재를 처음으로 시사하였으며, 이정수․김희호

(2008a, p.370)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거래 건수의 변화를 추적한 것은 이 논문이 처

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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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반 들어 증가했다. 반면 6명 이상을 매매하는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19세기 들어 현저히 감소했다. 이 같은 거래 규모별 분포의 비중 변화

가 <표 3>에서 본 것과 같은 건당 평균 거래 노비 수의 감소를 가져 온 것이다. 2-5

명을 거래하는 경우의 비중도 19세기 들어 감소했는데 이 같은 거래 규모별 분포의 

변화는 조선 후기에 외거 노비를 중심으로 노비 도망이 이루어지고 전체 노비 중에

서 솔거 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

로 보인다.13) 

<표 5> 거래 노비 중 婢의 비중 변화 (%)

16세기 17 세기 18 세기 19 세기 전체

시기후반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53.2 43.6 56.1 52.7 52.7 57.9 55.1 59.3 65.3 61.5 56.4 

<표 5>는 매매된 노비 중 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를 보여 준다. 우리가 사용한 문기에는 거래된 隸屬民이 奴인지 婢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계산했다. 전체 거래 중에서 婢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세기 들어 현저히 증가했다. 가족 내 평균 性比는 남자 

50%, 여자 50%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이 같은 사실은 위에서 확인한 가

족 단위 매매가 감소했다는 사실과 정합적이다.14) 

<표 6> 거래 노비 중 자매 노비의 비중 변화 (%)

16 세기 17 세기 18 세기 19 세기 전체 

시기후반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전반 후반 전체

거래 인수 0.0 0.0 0.0 0.0 0.2 9.8 4.7 27.8 44.9 34.2 12.1 

거래 건수 0.0 0.0 0.0 0.0 0.6 14.0 6.5 28.2 45.9 36.0 15.3 

<표 6>은 매매된 노비들 중에서 자매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13) 이 서술은 외거노비는 가족 단위로 매매되었으며, 솔거노비는 가족을 구성하지 않고 개별적

으로 매매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형택(1992)은 도망 노비는 주로 외거 노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4) 이 같은 추세의 존재는 정석종(1983, pp.207-216)과 이영훈(1998, pp.403-405)이 지적한 

바 있으며 이정수․김희호(2008a, p.370)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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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갔는지를 보여 준다. 자매 노비가 우리의 자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8세기 

전반인데 당시 자매 노비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로 미미했

다. 그러나 이 비중은 이후 빠르게 증가해서 19세기 후반에는 절반에 가깝게 되었

다. 이 것은 노비 시장의 성격이 조선 후기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18세기 후반부터 신분 세습을 통해 노비가 된 노동자를 거래하는 시장으로부터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비 신분을 선택한 사람들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바뀐 것이

다.15) 18, 19세기에 거래된 자매 노비 중 64%가 婢였는데 19세기 전반까지는 비

의 비중이 50%를 조금 넘는 정도였지만 19세기 후반 들어 80%로 급증했다.16)

우리가 수집한 노비 문기에 나타나는 노비 거래의 추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비 거래는 늦어도 18세기 후반부터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19세기 초에

는 일시적으로 안정되었을지 모르나 19세기 후반에 더욱 감소했다. 거래 당 매매되

는 평균 노비수는 조선 후기 동안 줄곧 감소했다. 평균 거래 규모의 감소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가족 단위의 매매일 가능성이 높은 2-5명이 동시에 거래되

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한 명이 거래되는 경우가 증가한 데 있었다. 마지

막으로 조선 후기 동안 노비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비 중 婢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

했으며, 18세기 후반이 되면 자매 노비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자매 노비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증가해서 19세기 후반에

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17)

이런 추세들은 무엇보다 조선 후기에 신분 제도로서의 노비 제도가 사라져 가고 

15) 이는 121건(213구)에 달하는 자매 노비 거래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김재호(2005)는 46개

(총 80구), 그리고 이정수․김희호(2008)는 32개(총60구)의 자매 노비 거래 기록을 바탕으

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김재호(2005, p.13)는 1820-50년대에 자매 거래 건수와 거

래 구수가 급감하였음을, 또 이정수․김희호(2008a, p.376)는 1820-1860년에 자매노비의 거

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수․김희호(2008a, 

pp.375-376)는 “거래 건수”의 감소경향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거래 구수”의 잘못이며 

여기에는 우리의 <표 6>과 달리 거래 건수의 비중 변화에 대한 설명은 없다.

16) 김재호(2005, p.21)도 비슷한 추세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수․김희호(2008a, p.377)

는 자매 노비 매매에서 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정

수․김희호(2008a)의 이 같은 결론은 32건의 자매 거래를 기초로 한 것인데 비해 우리의 결

론은 96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17) 이정수․김희호(2009)는18세기 전반에 비해 후반에 걸쳐 雇工의 수가 감소하며 雇工 중 여성

의 비중이 증가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토한 노비 매매 문기에 나타나는 노비 거래 

건수 및 거래 구수 감소, 그리고 비 거래 비중 증가와 유사한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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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이는 무엇보다 2장에서 인용한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된 

대로 숙종, 영조, 정조가 실시한 정책들 때문에 도망과 결혼을 통해 노비들이 노비 

신분을 벗어 던지기 쉬워졌고 그래서 전체 노비 인구 감소와 노비 거래 감소를 가져

온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19세기 들어 왕권이 약화되면서 反노비제도 정책이 중단

되었지만 노비제도는 숙종, 영조, 정조가 노비제도에 가한 타격으로부터 회복하지

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분 제도로서의 노비제도가 해체되고는 있었지

만 인신매매 제도는 계속 남아 기능하고 있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조선 정부는 인간에 대한 재산권을 부정한 적이 없고 일

단 취득한 노비에 대한 소유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제도를 시행한 적도 없으며 

노비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취한 일도 없다(김재호, 2005). 오히려 

조선 정부는 노비 판매자와 매수자가 합의해서 만든 노비 문기를 공증해 주는 관

행, 즉 立案 발급을 계속하였으며 이는 매매 문기의 노비 소유권 증명 능력을 강화

해 주었다. 또 추쇄 제한 조치는 노비 주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었지만 추쇄 

제한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서 잘 알기 어렵다. 

전형택(1992)에 따르면 조선 후기의 양반들은 불법적인 노비 추쇄를 자행하고 있었

고 이것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18세기말

부터는 정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양인의 자기 판매, 즉 자매 노비 거래가 빠르게 

증가해 갔다.

Ⅳ. 노비 가격 추정 방법과 결과

이 절에서 우리는 노비 거래 문기에 기록된 거래 정보를 이용해서 노와 비의 가

격이 어떻게 달랐으며, 연령대별로 노와 비 가격은 어떻게 달랐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추정한다. Ⅲ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수집한 노비 

거래 문기는 16세기부터 19세기말까지의 시기에 작성된 것들이지만 이 중 우리가 

노비 가격 추정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상평통보가 주조되기 시작한 1678년 이후부

터 1889년까지의 두 세기 남짓 동안의 시기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1678년 이전의 

노비 거래기록에는 거래액이 대부분 면포, 소, 말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서로 다

른 재화들 사이의 상대 가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노비 가격 

추정을 위해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678년 이후에도 현물로 거래액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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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래도 노비 가격 추정을 위한 자료로서는 사용하지 않았

다. 1890년 이후의 거래 기록을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1890년 이후가 되면 당오

전, 백동화 등 악화가 널리 통용되게 되므로 노비 거래 문기에 기록된 거래 총액이 

상평통보로 지불된 것인지 악화로 지불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가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1678-1889년간 동전으로 이루어진 매매 기록인데 총 수는 

595건이며 이를 통해 거래된 인간은 1,264명이다.

노비 거래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에는 노의 가격도 있고 비의 가격도 있으며 거

래된 노나 비의 연령도 제 각각이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의 노나 비가 매매된 경우도 

있지만 노비의 가족 전체가 매매된 경우도 있다. 김희호․이정수(2006; 2008a; 

2008b)는 이런 자료로부터 성인 노 1명의 가격을 추정하기 위해서 성인 노와 비의 

가격이 같다고 가정하고 성인 노 이외의 노비 가격을 성인 노 가격으로 전환해서 매 

10년마다의 단순 평균을 계산했다. 그러나 노비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진 婢의 가격

은 그렇지 못한 奴의 가격과 다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김희호․이정수(2008a, 

p.383)는 비의 가격이 노의 가격 보다 현저히 높았음을 시사하는 증거, 즉 자신들

의 노비 가격 추정 절차의 타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18) 또 

김희호․이정수(2006; 2008a; 2008b)는 10년 간격의 단순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15세 이하와 51세 이상의 노비 가격이 16세에서 50세까지의 노비 가격의 3/4라는 

가격 비율을 적용했는데 이는 15세기 경국대전의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당시의 시장 가격과 잘 일치하고 있는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를 조선 후기의 가격 비율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 게

다가 외국의 노예제 연구에 따르면 노예가 아동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노동 능

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고 20대를 정점으로 노화과정에 들어가면서 가

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Fogel and Engerman(1974, p.76); Fraginals, Klein 

and Engerman, 1983). 

노비 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특성들은 개별 노 또는 비의 가격, 

18) 이정수․김희호(2008a, p.383)는 노에 대한 비 가격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19세기 들어 점점 커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이정수․김희호

(2008a, p.383, 표 9)는 거래되는 노와 비 각각의 연령 구성의 차이가 노와 비 각각의 가격

에 미친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 이 같은 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프리미엄이 증가했는지는 이 표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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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가 수집한 노비 거래액에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노와 비를 개별적으로 

혹은 묶어서 사고 팔 때 지불된 노비 거래 총액 자료로부터 일정한 특성을 가진 예

속 노동자 한 명의 가격 – 가령 30대 奴의 가격 – 을 계산해 내는 한 방법은 식 

(1)을 추정하는 것이다.

   ∙  ∙

        ∙  ∙ ∙

        ∙ ∙ . (1)

등호의 좌변에 있는 는 냥으로 표시된 노비 거래액 관측치를 

자연 대수로 변환한 값을 나타내는데 하첨자 는 거래 액 관측치의 일련 번호로서 

1에서 595까지의 값을 갖는다. 는 다양한 규모와 구성의 노비 그룹 매

입을 위해서 지불된 구매 총액이므로 몇 명의 노나 비를 구입했는지 그리고 몇 살의 

奴 나 婢가 거래되었는지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것이다. 식 (1)의 우변에서 세 번

째 항부터 교란항() 앞에 이르는 다섯 개의 항은 거래된 노비의 수와 속성이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우리는 노비의 연령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 세, 50-59세, 60세 이상의 7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령이 

노비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추정하는데 와 는 각각 각 연령 

구간별로 구매된 노와 비의 수를 나타내며 는 연령 구간을 표시하는 하첨자로서 

0에서 6까지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10대 노 3명과 30대 비 1명을 거래했다고 

기록한 거래의 경우   ,   의 값을 가지며 나머지 와 

는 0의 값을 갖는다. 노비 거래 문기 중에는 거래된 노비의 연령은 기록하

지 않고 거래된 노나 비의 숫자 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와 

는 각각 이런 경우 매매된 비와 노의 숫자이다. 또 거래된 사람이 노인

지 비인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매매 인수만이 기록된 경우도 있는데 SLAVE

는 이런 경우 매매 인수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는 자매 노비 거래인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을 갖는 가변수이다.

는 거래된 노비의 숫자와 속성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비 가격 수준 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1678-1889년간의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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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1689년과 이후 10년 간격의 20개 시기(1690-1699, 1700-1709, …., 1880-9년)

로 이루어진 21개 기간으로 나누고 각 기간 별로 명목 노비 가격 수준이 어떻게 변

했는지를 추정한다. 이 때 우리는 기준 시기로서 1870년대를 선택했는데 식 (1)의 

우변의 두 번째 항 는 1870년대 이외의 기간을 나타내는 가변수로서 하

첨자 는 1에서 20까지의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은 노비 가격이 

1678-89년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식 (1)은 

에 미치는 거래된 노비의 숫자와 속성의 영향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절

편 α는 일정한 숫자와 구성을 가진 노비 그룹을 구입하기 위해 기준 시기인 1870년

대에 구매자가 지불해야 했던 금액에 로그를 씌운 값을 나타낸다. 는 1870년대가 

아닌 각 에서 이 고정된 노비 집단의 가격이 1870년대에 비해서 몇 퍼

센트 높은가 또는 낮은가를 나타낸다. 그리고 , , , 

, 그리고 의 계수들 -- , , ,  및   -- 은 각각 이 노비 

그룹에 각 연령대의 비 또는 노, 연령을 알 수 없는 비 또는 노, 그리고 노인지 비

인지 알 수 없는 예속 노동자 한 명을 추가할 때 총 거래 금액이 몇 퍼센트 증가하

는지를 나타낸다. 의 계수()는 이 노비 그룹이 모두 세습 노비로 구성되어 있

는 경우에 비해 모두 자매 노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노비 그룹의 가치가 몇 퍼센

트 달라지는지를 말해 준다.

<표 7>은 식 (1)을 일반 최소 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 method)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 준다. 대부분의 계수 추정치가 5% 수준에서 유의미한데 그렇지 않은 

계수는 기준 년도와 1680년대와 1860년대의 노비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계수(과 

) 추정치, 50대, 60대의 비와 노 가격을 나타내는 계수(, , , ) 추정

치, 그리고 10세 미만의 노 가격을 표시하는 계수() 추정치이며 이들은 표 7에서 

이탤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중  추정치는 10% 수준에서 유의미하며  추정

치는 15%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조정된   값은 식 (1)이 종속변수의 변이의 

41%를 설명하며  통계량은 추정 계수가 동시에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 준다.  

<표 7>에 제시된 계수들은 시계열적 변화와 횡단면적 변화를 같이 보여 준다. 우

선 횡단면적 변이 중 연령에 따른 예속 노동자의 가격 변화와 관련된 계수 추정치를 

보자. 는 婢 가격이 10세 미만에서 20대에 이르는 사이에 약 2.5배 증가해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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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최소자승법(OLS)에 의한 식 (1) 추정결과

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 3.45 0.11 

 -0.65 0.33 

 -0.81 0.16 

 -0.61 0.15 

 -0.68 0.16 

 -1.22 0.15 

 -1.30 0.16 

 -1.37 0.15 

 -1.24 0.15 

 -1.25 0.18 

 -1.06 0.18 

 -1.02 0.15 

 -1.34 0.15 

 -0.81 0.15 

 -1.05 0.15 

 -0.63 0.16 

 -0.79 0.14 

 -0.84 0.16 

 -0.73 0.16 

 -0.18 0.18 

 -0.34 0.16 

 0.22 0.05 

 0.35 0.06 

 0.54 0.07 

 0.36 0.09 

 0.29 0.11 

 0.26 0.18 

 -0.42 0.30 
 0.09 0.06 

 0.20 0.05 

 0.21 0.08 

 0.35 0.13 

 0.26 0.12 

 0.23 0.20 
 0.01 0.34 

 0.33 0.05 

 0.26 0.05 

 0.30 0.03 

 -0.44 0.07 

adjusted   0.41

 statistic 11.68

주: 이탤릭은 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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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이르며 이후 감소 국면에 들어가 50을 넘으면 0에 접근함을 시사한다. 다음 

 추정치를 보면 奴 가격이 10세 미만에서 30세에 이르는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

해서 절정에 이르며 이후 감소 국면에 들어가 婢와 마찬가지로 50이 넘으면 0에 접

근함을 알려 준다. 50대와 60대 奴와 婢 가격을 나타내는 계수 추정치는 앞서 지적

한 대로 통상적인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50, 60대 노와 비가 

포함된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1> 노비 가격의 연령별 패턴

주: 식 (1)의  및  추정치이며 이는 각각 노와 비 가격의 연령별 격차를 보여주는 지수이다. 상세

한 내용은 본문의 설명을 참조하라. 50대와 60대의 계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림 1>은 이 같은 조선 후기 奴와 婢 가격의 연령별 변화 패턴을 보여주는데 

우선 이를 경국대전에 제시된 아동 및 노인 노비 가격의 성인 노비 가격에 대한 비

율인 0.75와 비교해 보자. 우리의 연령별 노비 가격 추계는 10세 간격이므로 16-50

세와 기타 연령대 사이의 가격 격차에 관한 경국대전의 규정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

렵다. 그러나 우리의 0대와 10대 노 평균 가격의  20대, 30대, 40대, 50대 노 가격

의 평균 가격에 대한 비율은 0.55에 불과하며, 0대 노 가격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노 평균 가격에 대한 비율은 0.35에 불과하다. 비의 경우는 가격 비율

이 현저히 높아서 0대와 10대 비 가격 평균의 20대, 30대, 40대, 50대 비 평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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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대한 비율은 0.79이며 0대 비 가격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비 평균 

가격에 대한 비율은 0.62이다.19) 즉 성인 노비에 대한 아동 및 노인 노비 가격의 

비율은 경국대전의 규정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비보다 노의 경우가 특

히 그렇다.  이는 노와 비에 대해 일률적으로 0.75의 비율을 적용해서 추정된 김희

호․이정수(2006; 2008a; 2008b)의 노비 가격이 과대 평가치일 것임을 의미한다. 

<그림 1>에 나타난 조선 후기 노비 가격의 연령별 변화 패턴은 미국 남부 흑인 

노예나 라틴 아메리카의 노예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미국의 경우에도 여

성 노예의 가격이 20대에 절정에 달했던 데 비해 남성 노예의 가격은 30세 경에 절

정에 달했던 것이다.20) 또 10세 미만으로부터 절정기까지의 가격 상승폭이 여성에 

비해 남성 노예의 경우가 더 컸다. 그러나 다른 점도 있었다. 하나는 미국 남부 흑

인 노예제의 경우 남성 노예가 여성 노예 보다 비쌌던 데 비해 조선 후기에는 비가 

노에 비해 평균적으로 비싸게 사고 팔렸다.21) 19세기 중엽 미국 남부에서는 10세 

미만의 경우 성별 가격 격차가 거의 없으며 10대가 되면 남자 노예가 여자 노예보

다 비싸지기 시작해서 20, 30대에 성별 가격 차이가 가장 커지게 되었다. 조선 후

기의 경우 10세 미만 奴 가격이 婢 가격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婢는 20대까지 奴

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다가 30대부터는 성별 가격 격차가 사라진다. 

와 의 추정치는 일정한 구성과 규모의 노비 그룹에 奴와 婢가 한 명씩 추가 될 

때 마다 구매액이 각각 26%와 33%씩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비 가격이 

노 가격에 비해 높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조선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이 같은 차이가 생겨나게 되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와 비, 혹은 남성 노예와 여성 노예 간의 분업 체계가 남북 

전쟁 이전 미국과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달랐다는 것이다. 미국 남부의 경우 여성 

노예의 80% 가량이 농업 노동자였는데 이 비율은 남성 노예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Fogel and Engerman, 1974, pp.30-40). 따라서 미국 남부에서는 근력이 

떨어지는 여성은 남성 노예에 비해 싼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비해 조선 후기

19) 이 비율은 60세 이상 노와 비의 가격이 0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20) 남북 전쟁 이전 미국 흑인 노예 가격의 연령별 패턴은 Fogel and Engerman(1974, p.76)을, 

19세기 중엽 쿠바의 크레올 노예 가격의 연령별 패턴은 Moreno Fraginals, Klein, and 

Engerman(1983, p.1214)을, 그리고 18세기 말 페루와 아르헨티나의 노예 가격의 연령별 패

턴은 Newland and San Segundo(1996, p.699)을 보라.

21) 주 21에서 소개한 연구들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남자 노예가 여자 노예보다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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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奴는 대부분 옥외에서 일하는 농업 노동자였던데 비해 婢는 가사 노동이나 직조 

노동을 담당했다(김용만, 1996, p.338). 그러나 이 같은 노와 비 사이의 전통적 분

업이 어떤 이유로 노에 비해 비의 가격을 올리는 원인이 되었는지는 앞으로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조선 후기 노비와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 노예의 연령별 가격 차이 사이에서 

발견되는 또 한가지 차이는 조선 후기 노비들의 가격이 0에 접근하는 것은 50대를 

넘어서부터 인데 비해 미국 남부 흑인 노예 가격이 0에 접근하는 것은 60세가 넘어

서였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흑인 노예의 평균 수명이 조선 노비의 평균 수명 보다 

길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Fogel and Engerman(1974, p.125)은 1850년경 미

국 노예 평균 수명을 36세로 추정하고 있는데 차명수(2009b, p.124)는 18, 19세기 

조선 남성의 기대 여명을 23세로 추정한 바 있다.

노비 가격의 횡단면적 변이와 관련된 다른 계수 추정치로는 와 가 있다. 추

정치는 일정한 구성과 규모의 노비 그룹에 나이 뿐 아니라 비인지 노인지도 알 수 

없는 예속 노동자가 한 명 추가되면 구매액이 30% 증가함을 알려 준다. 우리는 위

에서 나이를 모르는 奴와 婢가 한 명씩 추가 될 때마다 구매액이 각각 26%와 33%

씩 증가한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노인지 비인지가 명시되지 않은 예속 노동자의 

성이 남성일 확률과 여성일 확률이 비슷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추정치는 자매 

노비의 가격은 신분 노비 가격에 비해 약 44% 정도 낮았음을 말해 주는데 자매 노

비 가격이 신분 노비 가격에 비해 쌌다는 것은 김재호(1995, p.26)와 이정수․김희

호(2008a, p.385)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존재

하는 자매 노비 가격과 신분 노비 가격의 단순 평균 사이의 격차이고 이 속에는 노

비의 연령차이에 기인하는 가격 차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두 종류의 노비 사이의 

가격 차이가 존재했음을 보이는 적절한 증거라고 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우리가 

얻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 0.44는 연령 변화에 따른 가격 변이를 통제한 

계수로 自賣와 신분 노비 간 가격 격차가 상당했음을 알려 준다.

다음으로 노비 가격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를 보자. 이를 나타내는 것은 와   

추정치인데 규모와 구성이 일정한 노비 그룹의 가격이 1670년대 이후 10년 간격으

로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와   를 계산하면 된

다. 여기에 와  추정치를 곱하면 각 연령대의 婢나 奴 한 명의 가격 시계열을 

도출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노비 가격 시계열들을 계산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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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모두 같은 추세를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특성의 노비들이 있고 이

들의 가격은 다 다르지만 이 가격들은 같은 비율로 상승하고 하락한다는 가정을 식 

(1)의 구조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30대 奴의 명목 가격 추이 (단위: 냥)

자료: 식 (1)의 계수 추정치를 가지고 ∙ 을 계산한 결과임. 상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그림 2>는 이렇게 구한 30대 奴 한 명의 명목 가격을 보여주는데 1740년대까지 

하락한 뒤 이후 상승해서 19세기 중엽에는 17세기 말의 수준을 회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는 곡물 가격, 그리고 토지 가격에서도 발견되는데 이 같은 재화와 

자산 가격 추이는 통화 정책 변화에 따른 통화량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즉 상평

통보가 1678년에 주조되기 시작했지만 1731년 영조가 동전 주조를 재개할 때까지 

통화 공급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것이 1740년대까지 디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이

후 동전 주조가 재개되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19세기 후반의 악화 주조는 재화 

가격 뿐 아니라 토지나 노비와 같은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을 가속시켰다(이헌창․차

명수, 2004; 차명수, 2009a; 이정수․김희호, 2008a, p.385).

우리의 30대 奴 가격 추정치와 이정수․김희호(2008a, p.383)의 추정치 사이에

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성인 노 1명의 가격은 1710-50년의 12.20냥

에서 1750-90년에 9.42냥으로 1790-1820년에 7.34 냥으로 하락한 뒤 1820-6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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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냥으로, 그리고 1860-94년에 12.50냥으로 상승한다. 이 숫자를 <그림 2>와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추세는 비슷하지만 이정수․김희호(2008a, p.383, 표 9)의 

추정치가 전시기에 걸쳐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아동 및 노인 노비의 가

격이 성인 노비 가격의 0.75였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도출된 이정수․김희호(2008a)

의 추정치가 과대 평가치일 것이라는 위에서의 예측이 타당함을 확인시켜 준다.

쌀 가격과 장기적 변화 방향은 비슷하지만 18, 19세기 동안의 노비 가격의 상승

폭은 쌀 가격 상승폭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19세기말의 명목 노비 가격이 17세기

말의 두 배가 채 되지 못했던 데 비해 19세기 말의 쌀 가격은 17세기말에 비해 네 

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갔던 것이다. 이는 노비의 실질 가격이 조선 후기에 하락

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3> 30대 노의 실질 가격 추이 (단위: 米石)

주: <그림 2>에 제시된 30대 奴의 명목 가격을 경주 米價로 나눈 값이며 경주 미가는 박기주․이

영훈․조영준(2007)에 제시된 斗當 租價에 1석 = 15두,  1두의 米= 2.5두의 租라는 환산 비

율을 적용해서 도출했다. 여기서는 사용한 10년 평균 가격은 불규칙하게 존재하는 가격 관측

치의 단순 평균이다.  

<그림 3>은 <그림 2>에 제시된 30대 노 한 명의 명목 가격을 경주의 쌀 가격으로 

나누어 실질화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 그림에 따르면 30대의 노 한 명을 사기 위해

서 1700년대에는 쌀 1 석 남짓을 지불해야 했는데 쌀로 표시한 30대 노의 가격은 

이후 한 세기 동안 급속히 하락해서 18세기 말에는 1700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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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 19세기 초에는 노의 실질 가격이 안정되었다가 19세기 후반 들어서는 다

시 하락해서 1880년대에는 1700년의 1/3 수준이 되었다.22)

1731년 종모법 도입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으로써 노비 가격의 수준이나 구조가 바

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비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노에 비해 비 가격이 비싸

졌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종모법 확립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기 위해서 

1731년 이후에 일어난 거래인 경우 1의 값을, 1730년 이전의 거래인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를 추가한 회귀식과, 이 더미 변수와 식 (1)의 , ,  및 의 교

차항을 추가한 회귀식을 추정해 보았으나 추가된 더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미국남부의 흑인 노예에 대한 투자 수익율을 추정한 Conrad and Meyer(1958)에 

따르면 노예 가격은 노비 보유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의 순수익의 흐름을 현재 

가치화해서 합산한 것과 같으며 이 점에서 자본재 가격과 다를 것이 없다. 여기서 

순수익이란 노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발생하는 생산 증가분 – 즉 노동의 한계생산

성 – 에서 노비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뺀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노비 가격 

변화는 노동의 한계생산성, 이자율, 그리고 노비 관리 비용의 변화를 반영할 것이

다.  

노비 관리 비용은 주로 노비가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는 비용과 노비를 급양하

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루어 진다. 이 중 노비주는 노비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

소한의 의식주를 급양 비용으로서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노

비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고정된 비율을 노비에게 넘겨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따

라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Findlay, 1975). 토지와 노동만 사용하는 콥-더글

러스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노비 생산물의 일정 부분 ()을 급양 비용으로 노비에

게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나이가 인 노예의 실질 가격 ()은 다음의 식 (2)와 같

이 표시할 수 있다.

22) 이정수․김희호(2006; 2008a)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과대 평가치로 보이는 명목 노 가격 추

정치를 영암과 경주의 미가로 나누어 하강추세를 발견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1700년 

실질 노비가를 100으로 한 지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추계치와 수준을 비교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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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

식 (2)은 급양 비용이 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서 Eltis, Lewis and 

Richardson(2005)이 도출한 실질 노예 가격 결정 식을 변형시킨 것인데 ′은 에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노동 분배율을 나타내는 계수(혹은 생산의 노동 투입 탄력

성)를 곱한 값을 나타낸다.23) 그리고 는 실질임금, 즉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  는 세의 노비가 세까지 생존할 확률을, 은 이자율을, 는 최장 생존 가

능 연령을 나타낸다. 이 식은 관리 비용이 낮을수록,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높을수

록, 생존률이 높을수록 (즉 사망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자율이 낮을수록 실질 노

비 가격이 높아짐을 말해 준다.

식 (2)는 <그림 2>가 보여주는 18, 19세기 조선 후기의 실질 노비 가격의 하락 

추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우선, 이자

율은 조선 후기에 하락 추세를 보였으므로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실질 노비가격

은 상승했어야 했다.24) 둘째, 18세기에 비해 19세기에는 사망력이 상승했던 것으

로 보이는데 이는 주로 19세기 초의 콜레라 전파의 결과로 추측되고 있다(차명수, 

2009c). 그런데 <그림 2>를 보면 19세기 초에는 실질 노비 가격이 안정되었고 18세

기와 19세기 후반에 노비 가격 하락이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사망력 변화로 노비 

가격 추세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차명수(2009a, p.20)에 따르면 18, 

19세기에 걸쳐 실질 임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그림 2>에 나타나는 노비 

23) 급양비용이 이라는 고정된 값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하의 논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24) 차명수․홍제환(2010)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논 지대를 같은 지역의 논 가격으로 나누어 암묵

적 실질 이자율을 도출하고 18세기 초에 연 20%에 가까웠던 실질 이자율이 19세기 말에 10% 

이하로 떨어졌음을 보였다. 이정수․김희호(2008b)는 대구 月村丹陽禹氏 고문서를 근거로 

18, 19세기에 이자율이 연 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런 수준의 높은 이자

율은 김재호․박기주(2004)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들 이자율을 조선 시대의 할

인율로 사용하는 데에는 세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특정 지역의 특정 개인 또는 조직의 대부 

거래에 적용된 이자율로서 이것이 얼마나 잘 전국 이자율을 대표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와 셋째는 이런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이며 리스크 프리미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

세기 후반 물가가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상승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

리고 19세기의 생활수준 하락은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증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리스크를 포함한 명목 이자율이 18, 19세기에 불변이었다고 한다면 無 리스크 실질 이자

율은 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차명수․홍제환(2010)의 발견과 정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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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 추세와 정합적이다. 더구나 노비 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된 19세기 초에

는 실질 임금 하락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식 (2)에는 포함되어 있

지 않은 노비 감시 비용은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했고 반 노비제도 정책이 실시되었

던 18세기에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18세기에 비해 19세기에 실질 노비

가격이 높아지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에 감시 비용이 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비 가격은 하락했으므로 감시 비용 변화를 가지고 노비 가격 

추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추론해 보았을 때 우리는 <그림 3>에 제시된 실질 

노비 가격추세는 주로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다.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18, 19세기를 통해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19세기 초 콜레

라 전파에 따른 인구 감소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회복시켰고 그래서 노비의 실질 

가격과 실질 임금이 19세기 초에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던 것이다.25)

식 (3)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신 매매 제도 즉 인간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제도가 유지될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기대는 노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일어나자 노예제도가 합법

적 제도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면서 흑인 노예의 명목 가격

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남북전쟁기에는 전쟁 인플레이션(Greenback 

inflation)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실질 노예 가격은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졌을 것

이다(Wahl, 2008).  

조선 후기에는 양난 이전의 부역 노동 체제 대신에 자발적 계약을 통해 맺어지는 

고용 관계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6) 많은 조선 후기사 서술에 따르면 양

난으로 관영 수공업 체제가 붕괴되고 또 노비 감소로 조선 전기의 농장 체제를 유지

해 나갈 수 없게 되자 모군, 고공과 같은 인신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자들이 등장했

다고 한다. 그런데 신분제도로서의 노비제도와 부역 노동이 조선후기에 사라지고 

고용 노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18, 19세기에 인간에 대한 소유권이 

부정되거나 불안해져 가고 있었다는 결론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노예제

25) 19세기 초에 인구가 감소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는 조선 정부가 파악한 호총과 구총이 급감했

다는 것, 족보에서 계산된 조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것, 동전 주조가 계속되고 통화량이 증가하

는 가운데 19세기 초에 물가가 정체했던 사실을 들 수 있다(권태환․신용하, 1977; 차명수, 

2004; 차명수, 2009a, p.9). 

26) 조선 후기에 고용 노동이 등장하고 점차 일반화되어 갔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정석종(1983), 

전형택(1989), 윤용출(1998), 四方博(1938), 이정수․김희호(2009)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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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근대적 노동 시장은 양립 가능하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가까이는 조선에서 

18세기부터 등장한 자매 노비이며 멀게는 남북전쟁 이전 미국의 노예제도이다.

조선 후기에 조선 정부가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는 

때가 언젠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낳게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충격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1801년의 공노비 해방이며 다른 하나는 1886년 노비 신분 

세습 폐지 조치이다. 이에 비해 18세기에 영조와 정조가 실시한 반 노비제 정책은 

노비 관리비용을 올리고 노비 수익율을 떨어뜨리는 조치라고는 할 수 있지만 노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림 3>을 보면 우선 1800년대 

초에 실질 노비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1801년의 공노비 해방이 노비 가격에 부정

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공노비 해방이 종모법 아래서 양천 교

혼을 통해 공노비가 거의 사라져 버린 현실을 인정한 정도의 의미를 갖는 데 불과했

다고 하는 기존의 주장을 지지해 준다(전형택, 1989, pp.228-232). 다음으로 <그림 

3>은 1880년대에 실질 노비 가격이 하락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1886년 노비 신분 

세습 폐지 조치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실질 임금도 하락하고 있었으므로 1880년대 실질 노비 가격 하락을 모

두 노비 신분 세습 폐지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그 상당 부분은 생산성 하락

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명수(2009a)가 추계한 실질 임금을 <그림 3>에 제시된 실질 노 가격과 비교하

면 조선 후기에 30대 노 한 명의 가격은 10-30일 임금에 해당한다. 이는 남북 전쟁 

이전의 미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1850년경 30세 남성 흑인 노예 1

명 가격은 약 800 달러였는데 비숙련 노동자 일급이 0.85달러였으므로 노예 가격은 

비숙련 노동자 2년 반 이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Fogel and Engerman, 

1974, p.76; Margo, 2000).

미국 남부에 비해 노비 가격/임금 비율이 이렇게 낮았던 이유를 추론하기 위해서

는 다시 식 (2)로 돌아 갈 필요가 있다. 식 (2)에 따르면 이 비율의 차이를 가져 

오는 것은 노비 관리 비용, 생존률, 그리고 이자율인데 1860년 이전 미국 남부에 

비해 조선 후기의 이자율은 높았으며, 생존률이 낮았고 또 노비 관리 비용이 높았

다. 즉 이 세가지 요인이 모두 미국에 비해 조선 후기의 노비 가격/임금 비율이 낮

아지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우선 이자율 격차를 보면 앞서 말한 바

와 같이 조선후기 암묵적 이자율은 18세기 초에 20%에 가까운 수준이었다가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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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말에는 10%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무 리스크(risk free)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

으므로 여기에 비교 될 수 있는 것은 국채 이자율인데 미국 정부의 장기 국채 이자

율은 1800년에 7% 정도였다가 19세기 말에는 2.5% 정도로 하락했다 (Homer and 

Sylla, 1996, p.280). 둘째, 사망률 격차를 보면 1850년경 미국 노예의 평균 수명

은 36세로서 18, 19세기 조선 남성의 기대 여명 23세보다 현저히 길었다(Fogel  

and Engerman, 1974, p.125; 차명수, 2009b, p.124). 마지막으로 노비 관리 비용 

중 감시 비용을 보면, 먼 곳으로 도망쳐 신분을 감추고 자유인 행세를 하면서 사는 

것은 미국의 흑인 노예보다 눈으로 보아서는 양인인지 노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조선 후기의 노비의 경우가 훨씬 쉬웠을 것이다. 또 미국 정부는 조선 정부처럼 도

망친 노예를 추적해 잡아오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는 조선 후

기의 노비 관리 비용이 미국 남부에 비해 현저히 높았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와 후기 조선 간의 이자율 및 

생존율의 격차는 50배 정도나 되는 노예 가격/임금 비율 차이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커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지역 사이의 노예 가격/임금 비율 차

이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예 제도와 노비 제도 아래서의 예속 노동자 관리 

비용 차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17세기말에 反노비제도 정책으로의 전환이 일어

나서 노비 신분 세습과 추쇄에 제한이 가해지기 이전에는 그 이후에 비해 쌀로 표시

한 조선 노비의 가격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은 이 추론이 타당함을 말해 준다. 양동

휴․이영훈(1998, p.324)에 따르면 1690년을 전후 한 시기에 노비 가격이 구당 20

석에서 2~3석으로 폭락해서 이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실질 임금은 이 

기간 동안 정체하거나 매우 완만한 속도로 하락했다(차명수, 2009a, p.13).27) 뿐만 

아니라 고려 초기의 공정 노비 가격은 100-120 일간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지만 

경국대전에 기록된 공정 노비 가격은 약 666일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이영

훈, 1998, p.371). 공정 가격의 이 같은 변화는 조선 건국으로 한 편으로는 왕권이 

강화되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노비 소유 계급인 사대부가 왕권을 제약하는 강력

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그래서 노비 소유주에게 유리한 정책이 경국대전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I절에서의 우리의 주장과 합치한다. 결국 조선 후기에 노비가격/임금 비

율이 낮았던 것은 강화된 왕권이 추진한 반 노비제도 정책의 영향으로 노비 감시 비

27) 이영훈(1998, p.404)도 17세기말에 노비 가격이 비슷한 폭으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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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17세기말 反노비제도 정책으로의 전환은 

조선의 노비를 노예에 가까운 존재로부터 농노에 가까운 존재로 바꾸어 놓은 계기

가 되었던 것 같다. 이는 조선 후기의 노비가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

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였음을 의미하며 조선 후기 사회가 노예제 사회였다는 

Palais(1996)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게 하는 한 근거가 된다.

이 절의 주장을 요약하면, 18, 19 세기의 실질 노비 가격에는 이자율, 사망률, 

노비 관리 비용,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에

는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실질 노비 가격은 실질 임금 보다 현저히 

느리게 하락했다. 18세기에 비해 19세기에는 실질 노비 가격 하락 속도가 느렸는데 

이는 19세기에 왕권이 약화되면서 反노비제도 정책이 완화되어 노비 관리 비용이 

하락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8, 19세기에 걸쳐 노비 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였는

데 이는 실질 임금 하락이 보여주는 노동의 한계생산성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Ⅴ. 결 론

우리는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조선 후기의 성별 및 연령별 노비 가격 차이를 추

정하고 또 이를 통제하면서 노비 가격의 시간 추세를 추정했다. 이는 우리가 이용 

가능한 노비 거래 기록 자료 수를 2배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여기에 포함된 거래 

정보를 헤도닉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해 분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분석 결

과는 우선 조선 후기의 노비 가격도 서구의 노예 가격과 마찬가지로 비의 경우 20

대, 노의 경우 30세 경까지 상승한 뒤 하락하는 패턴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연령 

변화에 따른 생산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성별 가격 격차를 보면 미국 

남부나 쿠바의 노예제도에서와는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비싸게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명목 노비 가격은 재화가격과 비슷한 추세를 따라 변화했다. 즉 

동전으로 표시한 노비 가격은 1740년경까지는 완만히 하락하다가 이후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데 상승 속도는 19세기 후반에 더 빨라졌다. 이는 주로 통화량 변화로 설

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명목 노비 가격 상승 속도는 곡물 가격 상승 

속도보다 현저히 느렸고 따라서 실질 노비 가격은 18, 19세기에 하락 추세를 보였

다. 이 두 세기 동안 이자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왕권이 약화되면서 노

비 관리비용은 하락하고 있었으므로 실질 노비 가격 하락 추세는 노비 노동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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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하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 후기에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정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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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and Level of Slave Price in Late Choson 

Korea, 1678-1889

Myung Soo Cha*․Woo Youn Lee**

Abstract28)

  Applying hedonic regression technique to slave transactions data, this article 

estimates prices of Korean slaves from 1678-1889. Female and male slave 

prices followed an inverted U-shaped age pattern reaching peak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respectively, with female slaves being more expensive 

than male slaves. Nominal slave prices tended to fall until around 1740 and 

then to rise, a pattern also found in grain and land prices and consistent with 

a trend in money supply. Slave prices as standardized by rice prices tended to 

fall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which indicates declining 

marginal productivity of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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